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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2006년홍수피해는얼마큼이었나? 

삼단계상 150통이었다. 피해보상금은

3,500만원 정도였으며 양봉장 복구, 봉 기

구 구입 등으로 사용했다. 벌은 단상 1~2매

로 해서 번식시켜 사용하였고 벌은 구입하

지 않았다. 만약 벌을 구입했다면 보상비용

으로는 턱없이 부족 했을 것이다. 또, 로얄

제리생산량도저조하다.

○ 인제양봉농가중얼마나피해를입었나?

30명중 19농가가피해를입었다.

○ 올해양봉은어떤가?

500군으로제주도에들어가서 200군은

팔고 300군으로시작했다.

○ 해마다제주도를가는이유는무엇인가?

인제군은지리적특성상남쪽으로이동하는

것보다 제주도 이동이 편리하고 비용이 적

게 든다. 유류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차량이

동 비용과 이동시간 등을 감안한다면 오히

려 집과 제주도를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동

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. 따

라서 남해안으로 이동하는 것과 제주도 이

동하는 비용의 차이는 없고 시간적인 이점

이 오히려 유리하다. 인제에서 5농가가 이

동했는데 화분이 좋아 봄 벌 사육도 유리하

다.

아카시아채밀현장을 찾아서
(강원도 인제군 김정수 회원 채밀현장)

강원도 인제군 김정수씨의 봉장 아카시아꿀 채밀 모습

강원도인제군김정수회원은지난 2006년홍수와산사태로양봉장이유실되는큰피해를

입었으나오뚝이처럼다시일어나금년아카시아채밀 60드럼을생산했다. 

다음은김정수회원과일문일답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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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매년몇월달에이동을하나?

12월 2번째한파가시작되면제주도로이동

한다. 제주도 내 해발200M 지점으로 이동

한후 1월달에평지로이동한다.

○ 종업원은쓰고있는가?

제주도에서는필요하지않고육지로이동

후종업원 2명과우리부부를포함해서

모두 4명이다.

○ 올해의이동경로는어땠는가?

제주도, 마산, 충청도, 경기도, 철원, 등

모두 4번이동했다.

○ 어느지역에서꿀생산이가장좋았는지?

남부지역에서의생산이좋았다.

○ 올해의생산량은얼마큼나왔나?

3단계상 200군으로약 60드럼생산했다. 

올해생산된벌꿀의색깔, 농도, 향기등

품질이아주우수하다고생각한다.

○ 올해를풍작으로생각하는지?

생산량은많았지만벌군수가많아진것을

감안한다면 평년작이다. 하지만 최근 4~5

년과비교한다면대풍이라고할수있다.

○ 협회에서항생제검사를강화하면서올해벌

사육방법의변화가있다고생각하는가?

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. 나는 물론

주변의 많은 양봉농가들도 항생제사용에

많은 주의를 하고 있다. 현재는 양봉조합에

서 공급하는 항생제만 사용한다. 묵은 소비

를 교체해서 새 소비를 사용하는 것이 항생

제 잔류를 줄일 수 있고 아카시아 벌꿀 색

깔이 좋아지며, 벌의 병도 적어지는 효과가

있다. 협회에서 많은 교육을 실시한 덕분에

양봉농가들이 항생제 사용에 대해 잘 알고

있다

○ 벌이사라지는원인에대한생각은어떤가?

급수에도영향이있는것같다. 매년칠곡

인근 하빈으로 이동했는데 이동 후 벌이 사

라지는 현상을 경험했다. 지난해부터 마산

인근으로 이동하면서 부터는 벌이 사라지

는현상이없었다.  

○ 협회, 조합, 정부에바라는점이있다면?

조합은꿀이안팔리는원인을단순히사양

꿀 때문이라 치부하지 말고 생산된 벌꿀이

팔릴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

다. 또한 좋은 꿀을 생산하기 위해 벌을 키

우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사양꿀의 사용처

를 개발하여 사양꿀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함

으로써 선량한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방안

마련했으면한다.

또, 정부는 소규모 고정양봉농가나 취미양

봉농가가 아닌 전업양봉가 우선 정책개발

을 했으면 좋겠다. 지역의 소규모 고정양봉

농가로 인해 점차 이동 양봉농가가 이동할

수있는장소가 위축되고있기때문이다. 

마지막으로 협회는 지금과 같이 농가와 정

부의 다리역할을 충실히 하여 농가권익을

보호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좀 더 많은 힘

을쏟았으면한다.

농가들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자신에게

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으면 하는 바

람도있다.




